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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는 임산부에 있어서 장기간의 자일리톨 섭

취가 Streptococcus mutans(S. mutans) 집락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산부구강건강

예방프로그램에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모집하여 두 군(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후 18개월간 추적 조사하였다. 자극

성 타액은 오후시간(1:00-3:00 p.m.)에 초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 채취하였다. 구강보건행태(잇솔질 횟수와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정보는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졌다. 타액 내 자일리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S. mutans 평균집락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연구초기에 비해 출산 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연구초기에 비해 출산 후 18개월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자일리톨의 장기적인 섭취는 구강 내 S. mutans 집락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임산부들에 있어서도 치아우식

증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uppression of Streptococcus mutans(S. mutans) colonization 

by long-term xylitol consumption among pregnant women who can easily get bad oral hygiene status during 

pregnancy and breast feeding. Participants were voluntarily recruited for a pregnant women's oral health 

prevention program, classified into two groups(a control and a xylitol group), and then followed for 18 months. 

Stimulated whole saliva was collected in the afternoon(1:00-3:00 p.m.) at baseline, 6 months, 12months, and 18 

months. Information regarding oral health behavior(tooth brushing frequency and regular dental visits) was 

obtained via a questionnaire. S. mutans counts of the xylitol group decreased considerably between baseline and 

the re-examinations at 6, 12, and 18 months. Although the S. mutans counts decreased for all time points 

compared to baseline in the control group, these differences did not reach significance except 18 months. 

Regular chewing of xylitol gum over a long period may lead to decrease the colony counts of S. mu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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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설탕의 섭취는 치아우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1] 

식품의 성상, 섭취 횟수 및 구강 내 잔류 시간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치아우식증의 주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S. mutans)는 우식증 발생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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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설탕을 이용하여 산을 만들어 치아를 탈회시킨다. 

하지만 오늘날 식이에서 설탕을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설탕의 단맛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당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으로 인해 자

일리톨(xylitol), 솔비톨(sorbitol) 및 말티톨(matitol)과 같

은 대체감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일리톨의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

이 확보되고 있다[2,3]. 

Makinen 등[2]은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의 아동 1,277명

을 대상으로 40개월간 자일리톨껌과 솔비톨껌을 씹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솔비톨껌을 저작한 군은 1.4배, 자일

리톨껌을 저작한 군은 3.7배 정도의 우식 감소 효과를 나

타내어 폴리올껌의 체계적인 사용이 아동에서 치아우식

유병률을 낮추며 솔비톨껌보다는 자일리톨껌이 더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Haresaku 등[3]이 일본 후쿠

오카의 자위대 12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자일리톨껌과 

말티톨껌을 저작하게 한 결과 초기와 비교하여 자일리톨

군에서 타액과 치면세균막 내 mutans streptococci(MS)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자일리톨은 천연의 당알콜계 감미료로 자작나무나 옥

수수, 귀리, 바나나, 그리고 몇몇 버섯에서 추출되는 자일

로스를 수화(hydrogenation)시켜 얻은 5탄당의 감미제이

다. 과당(sucrose)과 모양이나 질감은 비슷하나 비용은 과

당에 비해 10배 정도 비싸며, 청량감을 나타낸다. 현재 

자일리톨은 껌, 제과, 의약품 및 구강위생용품에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비우식성(non-cariogenic) 및 항우식성

(anti-cariogenic)이 인증되어 세계적으로 특히 구강보건

학 분야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핀란드 투르크에서 1972년부터 2년간 시행된 연구

(Turku Sugar Studies)[4]는 자일리톨의 효과를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다. 처음 2년간 행해진 연구에서는 성인 

125명을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군에서 식품 

중에 함유된 감미료를 설탕, 과당 및 자일리톨로 모두 대

체하였을 때 이들 감미료가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영향력

을 조사한 결과 2년 후 우식 발생 치면수는 설탕군에서 

7.2면, 과당군에서 3.8면, 그리고 자일리톨군에서 0.0면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일리톨은 용액보다는 껌으로 이

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 Giertsen 등[5]이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하루 3회, 

1분씩 40% 자일리톨 용액으로 양치하게 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일리톨껌을 저작하

면 구강미생물이 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일리톨의 

주효과 외에 부가적으로 껌이 타액분비를 촉진하여 타액

의 완충능과 pH를 높이고, 재광화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6]. 

자일리톨의 항우식 효과는 섭취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연구에서는 확실

한 항우식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5-10 g의 

자일리톨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였다[7-10]. 

Stecksen-Blicks 등[11]은 스웨덴 우메아와 힐테브룩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18주 동안 하

루 1.7 g과 3.4 g의 자일리톨을 섭취하게 한 결과 치면세

균막과 타액 내 S. mutans의 수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

으며, Milgrom 등[12]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성인 

132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하루에 자일리톨을 3.44 g, 

6.88 g 및 10.32 g 섭취하게 한 결과 자일리톨 6.88 g 섭

취군과 10.32 g 섭취군에서는 타액과 치면세균막 내 MS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3.44 g 섭취군에서는 대조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일리톨 섭취에 따른 S. mutans 집락수에 관한 연구

로는 Holgerson 등[13]이 북스웨덴의 초등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자일리톨껌과 솔비톨껌을 저작하게 

하였으며, Caglar 등[14]이 터키 이스탄불의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유산균함유껌, 자일리톨껌, 유산균함

유껌과 자일리톨껌을 저작하게 하였다.

또한 국내연구로는 Makinnen 등[15]이 대구의 5세 아

동 12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자일리톨껌, 솔비톨껌

을 저작하여, 자일리톨 껌 저작으로 미취학아동들의 치면

세균막 내의 MS 집락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한 바 있으며, 박[16]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

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어린이 62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

안 하루에 자일리톨을 5 g과 10 g 섭취하게 한 결과 10 

g을 섭취한 군에서 타액 내 MS 집락수가 유의하게 줄어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자일리톨의 섭취가 MS 집

락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임산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태아의 구강은 무균

상태이나 출생 후  주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모자감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곧 어머니가 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자

일리톨의 섭취가 MS 집락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의 자일리톨 섭취가 임

산부에서 치주상태, 치아우식증 상태, 구강보건행태, 그

리고 타액 내 S. mutans 집락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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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남구 및 북구보건소, 그리고 메

디모아여성병원의 3개소에서 본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임산부 15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이들을 

2개군으로 나눈 후 3번의 추적조사(초기검진 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중 2번 이상 검진을 거부한 41명과 S. 

mutans 수에서 이상치를 가지는 21명을 제외한 최종 89

명(자일리톨군 36명, 대조군 5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 시작 이전에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

위원회(Inter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었다.

2.2 연구방법

2.2.1 조사내용

일치도 훈련을 받은 2인의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시

행하였고, 자극성 타액을 채취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설

문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신건강관

련 특성, 구강보건행태 및 치과진료기관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였다. 

구강검사는 2006년 우리나라 국민 구강보건실태조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검사하였

으며, 기타 구강 내 감염상태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또

한 자극성 타액 내 S. mutans의 집락수를 측정하였다.  

 

2.2.2 타액 내 S. mutans에 대한 미생물학적 평가

타액은 초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 임산부를 대

상으로 5분에서 10정도 파라핀 왁스를 씹게 하여 자극성 

타액을 채취한 후, 생물학적인 분석 전까지 10% glycerol

을 첨가하여 -70℃에서 급속 냉동시켜 보관하였다. 

타액 내 S. mutans를 선택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선택

배지로는 MSB(Mitis Salivarius Bacitracin)를 사용하였다. 

냉동된 타액을 5일 이내에 4℃에서 서서히 해동시켜 100 

㎕를 배지에 도말하였다. 10% CO2의 혐기성 배양조건을 

갖춘 항온기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하였으며, 48시간째 S. 

mutans의 집락수와 분포 및 집락크기를 해부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1인의 타액 시료는 3회 반복하여 배양하였

고, 그 결과를 평균값으로 이용하였다. 

유전자 검사(gene sequencing)는 16s rRNA의 DNA 

Sequencing을 통하여 분석하고, alignment하여 최종 S. 

mutans 임을 동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유전자 검사(gene sequencing)

2.2.3 자일리톨껌 저작시기 및 조사시점

자일리톨껌은 하루에 3-6개씩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껌의 공급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매월 섭취기록지를 

되받아 복용에 대한 순응도를 확인하고, 순응도가 낮은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조사는 초기와 6개월, 12

개월 및 18개월 시점에서 구강검진과 타액을 채취하였다. 

2.3 통계 분석

수합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SPSS 

14.0 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

하여 대조군과 자일리톨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구강

보건행태 차이를 χ
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조군과 자일리톨군에서 연구기간에 따른 S. mutans 집

락수 변화의 차이를 Friedman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

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3. 결과

3.1 연구 초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

연령은 30세 미만이 51.8%(43명), 30세 이상이 

48.2%(40명)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율을 보였으며, 최종

학력은 고졸이하가 18.0%(16명)로 가장 적었고, 전문대

졸과 대졸이상은 각각 39.3%(35명), 42.7%(38명)로 비슷

하였다. 직업여부는 89.7%(78명)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

부분이 전업주부로 나타났으며 10.3%(9명)만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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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n=89) Xylitol(n=36) Control(n=53) p-value

Age(years)

<30 43(51.8) 19(52.8) 24(51.1) 0.877

≥30 40(48.2) 17(47.2) 23(48.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6(18.0)  7(19.4)  9(17.0) 0.834

College 35(39.3) 15(41.7) 20(37.7)

University 38(42.7) 14(38.9) 24(45.3)

Job

Yes  9(10.3)  4(11.1)  5( 9.8) 0.844

No 78(89.7) 32(88.9) 46(90.2)

Income(monthly)(10,000won)

<200 42(49.4) 18(54.5) 24(46.2) 0.451

≥200 43(50.6) 15(45.5) 28(53.8)

[표 1] 연구 초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     

N(%)

Total(n=89) Xylitol(n=36) Control(n=53) p-value

Perceiving oral health
*

Healthy 29(32.6) 17(47.2) 12(22.6) 0.015

Unhealthy 60(67.4) 19(52.8) 41(77.4)

Toothbrushing frequency(1 day)
*

1-2 times 32(36.0) 18(50.0) 14(26.4) 0.023

More than 3 times 57(64.0) 18(50.0) 39(73.6)

Dental visit(for 6 months)

Yes 26(29.2) 11(30.6) 15(28.3) 0.817

No 63(70.8) 25(69.4) 38(71.7)

Use of auxiliaries

Use 41(46.6) 16(45.7) 25(47.2) 0.893

Don't use 47(53.4) 19(54.3) 28(52.8)

[표 2] 연구 초기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분포 차이

 N(%)

49.4%(42명), 200만원 이상이 50.6%(43명)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구 초기 자일리톨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3.2 연구 초기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분포 차이

응답자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의 분포와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한편 70.8%(63명)의 대상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2%(26명)보다 많았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3.4%(47명)로 사용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46.6%(41명)보다 많았다[표2].

3.3 연구기간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DMFT index)

연구초기에 자일리톨군과 대조군의 우식경험영구치지

수는 각각 7.1개와 7.4개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자일리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우식경험영구

치지수는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7.4개, 7.9개 

및 8.0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초기에 비해 12개월과 

18개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또한 대

조군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에서 각각 7.6개, 7.7개 및 8.1개로 연구초기에 비해 6개

월, 12개월 및 18개월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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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n=89) Xylitol(n=36) Control(n=53)

Baseline 3.7 ± 1.3 3.6 ± 2.1 3.8 ± 1.7

6 months 0.7 ± 0.2 0.6 ± 0.3
**✝

0.9 ± 0.2

12 months 0.5 ± 0.1 0.3 ± 0.1** 0.7 ± 0.2

18 months 0.5 ± 0.1 0.3 ± 0.1
**✝

0.6 ± 0.2
**

p-value
*

0.005 0.031
*p-values were determined by Friedman test at each group
**p<0.0125 by the Bonferroni-corrected Wilcoxon signed-rank test when compared to baseline in each group
✝P<0.05 by the Mann-Whitney test between the xylitol and control at each screening time 

[표 5] 연구기간에 따른 타액 내 S. mutans 집락수(×105 CFU/㎖)

Mean ± SE  

Total(n=89) Xylitol(n=36) Control(n=53)

Baseline 1.7 ± 0.1 1.6 ± 0.1 1.7 ± 0.1

6 months 1.7 ± 0.1 1.6 ± 0.1 1.7 ± 0.1

12 months 1.8 ± 0.1 1.8 ± 0.1 1.9 ± 0.1

18 months 1.9 ± 0.1 1.8 ± 0.1 1.9 ± 0.1

p-value
*

0.479 0.136
*p-values were determined by Friedman test at each group

[표 4] 연구기간에 따른 지역사회지주가료필요지수(CPITN)

Mean ± SE 

Total(n=89) Xylitol(n=36) Control(n=53)

Baseline 7.3 ± 0.5 7.1 ± 0.9 7.4 ± 0.7

6 months 7.5 ± 0.5 7.4 ± 0.8 7.6 ± 0.7
✝

12 months 7.8 ± 0.5 7.9 ± 0.9✝ 7.7 ± 0.7✝

18 months 8.1 ± 0.5 8.0 ± 0.8
✝

8.1 ± 0.6
✝

p-value
*

< 0.001 < 0.001
*p-value were determined by Friedman test at each group
✝p<0.05 by the Bonferroni-corrected Wilcoxon signed-rank test when compared to baseline in each group

[표 3] 연구기간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Mean ± SE

3.4 연구기간에 따른 지역사회지주가료필요지

수(CPITN)

연구초기에 자일리톨군과 대조군의 우식경험영구치지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일리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지역사회치주가료필요지수는 6개월, 12

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1.6점, 1.8점 및 1.8점으로 나타

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

조군에서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1.7점, 1.9

점 및 1.9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표 4].

3.5 연구기간에 따른 타액 내 S. mutans 집

락수(×10
5
 CFU/㎖)

연구초기에 자일리톨군과 대조군의 S. mutans 평균집

락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일리

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S. mutans 평균집락수는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0.6, 0.3 및 0.3으로 나타났으

며, 연구초기에 비해 출산 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모

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1). 반면 대조군

에서는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0.9, 0.7 및 0.6

으로 나타나 연구초기에 비해 18개월에서만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p=0.01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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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 자일리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는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각각 7.4개, 

7.9개 및 8.0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초기에 비해 12

개월과 18개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

조군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에서 각각 7.6개, 7.7개 및 8.1개로 연구초기에 비해 6개

월, 12개월 및 18개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자일리톨군뿐만 아니라 대조군에

서도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으로 인해 구강보건행

태의 변화를 가져와 구강 환경이 유익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대상자 전체에게 인센티브로 치약과 칫솔 그리고 구강보

건교육자료를 매달 직접 우송하여 표준화시키는 과정에

서 대조군 역시 동기 유발되었으리라 추정되며 실험과정

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받아 이전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는 18-24세가 5.8개, 

25-29세가 6.2개, 30-34세가 5.4개 그리고 35-44세가 6.1

개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우리나라 일반여성

보다 비교적 높은 우식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S. mutans 집락수가 

비교적 높은 여성들을 선발함으로 인해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자일리톨군의 연구기간에 따른 S. mutans 

평균집락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연

구초기에 비해 출산 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모두에

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Holgerson 등[13]이 

북스웨덴의 초등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자일리

톨껌과 솔비톨껌을 저작하게 한 결과 자일리톨군 중 우

식비경험군에서 초기와 비교하여 타액 내 MS 집락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이며, Caglar 등[14]이 터키 이스탄불의 성인 80

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유산균함유껌, 자일리톨껌, 유산

균함유껌과 자일리톨껌을 저작하게 한 결과 초기와 비교

하여 유산균함유군과 자일리톨군에서 타액 내 MS 집락

수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Makinnen 등[15]이 대구에 거주하는 아

동 12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자일리톨껌, 솔비톨껌

을 저작하게 한 결과 자일리톨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타

액 내 MS와 S. mutans 집락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조군에서도 연구초

기에 비해 출산 후 18개월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자일리톨군뿐만 아니라 대조군에서도 구강 환경이 유익

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사료된다.

자일리톨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자일리톨에 영향을 받

지 않는 내성균(xylitol-resistant mutans streptococci)이 구

강 내에 출현하게 되나 감수성균(xylitol-sensitive mutans 

streptococci)에 비해 쉽게 치태에서 탈락되어 타액의 연

하운동에 의해 처리 될 수 있다[17-19]. 자일리톨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강에서 분리한 S. mutans 중 87%의 

균주에서 phosphoenolpyruvate: fructose 

phosphotransferase system이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여 자

일리톨 작용에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자일리톨과 접

촉하지 않은 사람의 구강에서 분리된 S. mutans 중에서는 

10% 균주만이 내성을 보였다[20].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와  S. 

mutans 집락수를 알아보았고, Lee 등[21]은 본 연구의 대

상자들 중 자일리톨군과 대조군 각각 10명씩을 무작위 

선택하여 초기, 6개월 후 및 12개월 후 S. mutans의 형태

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전형적인 거칠음

과 울퉁불퉁한 집락형태를 보였으나 자일리톨껌 저작군

에 있어서는 초기보다 6, 12개월로 갈수록 집락 크기가 

0.2 mm 이하로 작아졌고, 표면의 형태도 대조군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상

에서도 배지와의 접착력과 부착 양상이 훨씬 약해진 모

습을 나타내었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대조군의 S. 

mutans 표면에는 글루칸으로 피복되어 있고, 배지 하방

으로 깊이 뿌리 내리듯 파고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

는 반면, 자일리톨 저작군에서는 이런 독력(virulence)을 

나타내는 양상들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조사대상자가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관계로 우리나라 임산부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모집과

정에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였기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보다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구강건강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의 자일리톨 섭취가 임산부의 

타액 내 S. mutan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

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의 

자일리톨 섭취가 임산부의 구강상태 및 S. mutans에 어떠

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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